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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돌아보기”의 시작과 발전
‘지옥’이 관광 시설이 된 것은 메이지시대 말기 이후이며, 1928년 ‘벳푸 
관광의 초석’이 된 아부라야 구마하치 옹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버스가이드가 있는 유람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곳 
간나와지구에 여관·상점이 줄지어 들어서고 많은 관광객과 탕치객으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수의 온천 용출량과 원천수를 자랑하는 벳푸 온천
벳푸시는 일본에서도 유수한 지열 지역이며, 증기나 열탕이 자연스럽게 
솟아 나오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숨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안전하게 감상하고 학습할 수 있게 갖추어 놓은 것이 
‘지옥 돌아보기’입니다. 매일 시시각각 숨쉬고 있는 “살아 있는 지옥”을 
꼭 체험해 보십시오.

● 영업시간/8:00～17:00 연중무휴 　● 벳푸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약 5분
● 노선버스 이용…벳푸 역 서쪽 출입구에서 2번·5번·24번 버스를 타고 ‘간나와’ 

또는 ‘우미지고쿠 마에’에서 하차.　기타 ‘간나와’행 버스를 타고 ‘간나와’에서 하차.
간나와→지노이케 지옥은 16번·지노이케 지옥→간나와는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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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이케 지옥에 인접한 레스토랑. 
오이타 명물 단고지루와 도리텐
(닭튀김), 벳푸 명물인 지옥찜, 또 
고쿠라쿠테이 오리지널의 ‘지옥의 
극락 카레’와 ‘지노이케 버거’도 추천.

오이타·벳푸의 명산품과 오리지널 
선물을 약100평의 점 내에 갖추고 
있는 매점. 지노이케 지옥에서 용솟음 
치는 점토로 만들어진 피부병에 잘 
듣는 ‘지노이케 연고’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규슈 지역 전체의 토산품·오이타현 
일촌 일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미 
지옥의 온천을 분말로 만든 입욕제 
‘엔만노유’가 남녀 노소에 대인기. 
택배 발송도 가능합니다.

지노이케 지옥

매점 안 쪽의 젤라토 숍에서는 
다쓰마키 농원의 과수원에서 수확한, 
계절 한정 귤을 생주스로 해서 제공 
중!! 프레시 귤 100%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또한 오이타현산의 
우유와 프레시 소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입 안에서 살살 녹는 풍요로운 
젤라토도 꼭 맛보아 주십시오.

다쓰마키 지옥

레스토랑 고쿠라쿠테이

매점

매점

주스 & 젤라토 숍

다쓰마키 농원의 계절 한정인 귤, 자몽을 
비롯하여 벳푸·구니사키 지방의 진귀한 
상품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갖춤!!

우미 지옥의 출구 부근에 
위치하며, 지옥에 입장하지 
않고 카페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 
추천은 오이타가 대표 향토요리 
‘단고지루’와 우미 지옥의 뜨거운 
물로 찐 ‘지옥찜구이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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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명칭의 유래
이곳 간나와·가메가와 지옥 일대는 천년 이상의 오랜 
옛날부터 뜨거운 수증기·진흙·열탕 등이 분출되고 
있었음이 ‘분고풍토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불길한 토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간나와 지방에서는 온천 
분출구를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한 종류.
특히 ‘명승’이란 뛰어난 명승지를 의미하며 온천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미, 지노이케, 다쓰마키, 시라이케 4개의 지옥이 2009년 7월 
23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오이타현 내에 있는 명승지로서는 1923년에 
지정된 야바케이 계곡 다음으로 86년만에 2번째.
4개 지옥의 지정 이유는 ‘일본의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온천지로서 유명한 
벳푸온천 중에서도 독특해서 다양한 색채·형태 하에 용출하는 감상적 
가치, 명소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온천의 근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탕 입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족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온천을 이용한 족탕에서 잠시 느긋하게 휴식.

우미 지옥 가마도 지옥

오니이시보즈 지옥 지노이케 지옥

신비롭고 시원한 느낌의 코발트색 연못… 계속 보고 있으면 마치 
바다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온도가 섭씨 98도나 되는 연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쓰루미다케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연못입니다. 분고풍토기에 적혀 있는 ‘구베리노유’에 해당합니다.

옛부터 고장의 조상신을 모시는 가마도하치만구 신사 대축제 때 
지옥의 수증기로 밥을 지어 신전에 바치는 풍습에서 가마도 
지옥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맹렬히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뜨거운 온천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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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 시에는 무색투명한 열탕이지만, 물이 못으로 떨어지면 온도와 압력이 
저하되어 청백색으로 변합니다. 공원 내에는 온천열을 이용하여 각종 대형 
열대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5도. 붕산 식염천 함유.

펄펄 끓어오르는 점토는 수증기마저도 빨간색. 분고풍토기에 
‘아카유세’라 기록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빨간 점토로 피부병에 잘 듣는 “지노이케 연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78도.

벳푸시 지정 천연 기념물인 ‘간헐천’.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으로 열탕과 
수증기를 분출합니다. 전 세계의 간헐천 중에서도 멈추어서 뿜어내는 
시간 간격이 짧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105도(수증기).

잿빛 진흙이 끓어오르면서 크고 작은 구형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삭발한 스님의 머리를 닮은 점과 오니이시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오니이시보즈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온천수 온도 99도.

가마도
지옥

오니야마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오니야마 지옥. 일명 ‘악어 지옥’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온천열을 
이용하여 악어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약 80마리의 악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9.1도.오니이시보즈

지옥
오니야마

지옥

잘 

오
셨
습
니
다

‘

지
옥’

에.


